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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입시에 대한 과열된 경쟁을 통

해 학습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의 학습 과열로 이어져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발표에 의하면,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과외나 학원 등으로 하루 평균 2시간 37분을 소요하고, 10명 중 7명은 학교생활과 전반적

인 생활 모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8.6%)와 직업

(22.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9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순위인 자살의 가장 큰 이유

가 성적과 진학문제(53.4%)라는 통계청 발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40].

Erikson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의 경우 학습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근면성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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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1)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burnout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2)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Academic Burnout Scale-Elementary School Students (KABS-

ESS). Fifty-one behavioral descriptions of burnout extracted through a preliminary survey, focus group interview, 

and literature review were administered to a sample of 531 elementary students of the 4th to 6th grade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tructure of the burnout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nsists of seven factors (i.e., inefficacy, avoidance, cynicism, emotional 

exhaustion, physical exhaustion, antipathy and cognitive exhaustion), and this structure of final 28 items was 

confirmed by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KABS-ESS showed a correlation of .771 with a representative 

academic burnout scale,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and -.561 with the academic engagement 

scale, indicating that both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ies were confirmed. Furthermore, all fit indic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Schaufeli and Bakker’s job demands-resources in an academic setting 

were satisfactory, and the possibility of the validity generalization of the model was supported. The demand 

variables predicting academic burnout and engagement were academic overload and parental pressure, while 

self-resilienc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nd parental and the teacher’s support were identified as the 

resource variables. Lastly, the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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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고, 이 시기에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를 조절하고 성취감을 얻도록 학습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16]. 하지만 최근 들어 학업 및 각종 사교육 

등으로 인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가 점차 증가하면서 정서적 부

적응과 함께 신체적 건강상태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4개국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조사비교 결과에서도 한국이 최근 

1년간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87.8%), 그 원

인에 대해 72.6%가 학업문제라고 응답하였다[26]. 초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자료는 2010 여성가족재단

의 연구 결과이다[35]. 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학

교성적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초등학생의 88.2%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입시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생(67.5%)과 중학생(77.6%)의 비율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

에서 시사점이 크다.

학업스트레스란 학교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감 등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

리상태를 의미하며[2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주요 스

트레스 요인이다[3]. 최근 4년간 강박장애 진료환자 중 10대 청소

년 환자가 2005년 1,824명에서 2008년 2,878명으로 58%나 증

가한 주요 원인도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로 밝혀져[14], 초등학생

의 학업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나라 초등학교 학생들 중 특별한 정서 행동관심이 필요한 관심군

이 16.6% (45만 6560명)이며, 주의군의 경우 2.4% (5만 898명)

로 나타났다[24]. 따라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는 더 이상 단순한 스트레스로 간주하기 보다는 심각한 정서적 문

제를 동반할 수 있는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진에 대한 기존연구는 소진의 구성개념과 측정 방법, 그리고 

소진을 일으키는 요인(즉, 예측변인)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

다. 소진의 개념은 사회복지사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의욕을 잃고 

피곤, 절망, 탈진 증세를 나타내는 정서적·신체적 고갈 상태라고 

정의하거나[6]. 사람들과 집중해서 장기간 관계를 맺는 직업과 관

련하여 지속적, 반목적인 압력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

적· 정신적 피로 상태라고 정의된 바 있다[9]. 또한, 국내의 연구

에서도 소진이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업무 요구로 인해 피로감, 

좌절감, 일로부터의 거리감, 스트레스, 정신적 소모감과 고갈, 무력

감, 절망감, 냉소적인 태도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정서적·정신

적 고갈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18, 22, 29].

소진의 대표적 연구자인 Maslach과 Jackson은 정신적으로 

과부하 됨을 느끼고 자신의 일로 인해 지쳤다는 느낌을 갖는 정

서적 고갈,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냉담해지는 비인간

화, 그리고 자존감의 감소로 인해 개인적인 성취에 대해 부적절

함을 느끼는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를 주된 증상으로 수반하는 심

리적 증후군으로 개념화하였다[7, 22, 23, 25]. 이러한 소진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고객을 자주 상대하는 직업에 사

용되는 Maslach Burnout Inventory-Human Services Survey 

(MBI-HSS)와 일반용 MBI-General Survey (MBI-GS)가 개발

되었다[25]. 이후 Schaufeli 등[34]은 이 척도의 학생 버전, 즉, 학

업소진척도(MBI-Student Survey, MBI-SS)를 제작하여 탈진

(exhaustion), 냉소(cynicism), 효능감(efficacy)의 3개 하위요인

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탈진은 ‘나는 공부 때문에 심정적으

로 너무 고갈된 느낌이다,’ 냉소에는 ‘나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는 것 같다,’ 효능감으로는 ‘나는 학업 목표를 성취할 때 활력

이 생긴다(역채점)’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한편, Shirom은 소진을 직장에서의 만성스트레스에 대한 부

정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설명하였다. 즉, 에너지 자원을 신체적

(physical), 정서적(emotional), 그리고 인지적(cognitive) 하위요

인으로 구분하고 Shirom-Melamed Burnout Measure (SMBM)

를 개발하였다[37, 38]. Pines 등[30]도 소진의 정서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MBI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

기 위해서는 정신적 소진 외에 ‘업무만 생각하면 머리나 허리가 

아프다’ 등과 같은 신체적인 소진 문항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31, 32].

소진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한국의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MBI-GS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여, 탈진·냉소·직업효능

감의 세 가지 소진 요인구조를 지지하였다[36]. 또한, 기존의 몇몇 

연구들에서 MBI-GS의 타당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 직

무효능감의 대안으로 직무비효능감(inefficacy)의 타당성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성취감 결여를 측정하기 위해 효능감 척도를 사용한 후 

역채점하는 방법보다는 직접적으로 비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을 

때 구성타당도와 준거타당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3]. 

그 외에도 Lee와 Lee [20]를 중심으로 국외에서 개발된 소진척도

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국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업소진에 대한 구성요인 탐색과 척도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탈진, 냉담, 효능감

의 MBI-SS의 3요인에 반감 요인을 추가하여 탈진, 냉담, 반감, 무

능감의 4요인으로 구성된 한국형 학업소진척도(Korean Academic 

Burnout Inventory, KABI)를 개발하였다[19, 22, 23].

다음으로, 소진을 일으키는 예측변인들은 개인적 측면, 직무적 



Vol.52, No.1, February 2014: 43-53 | 45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한국형 초등학생용 학업소진척도(KABS-ESS)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측면, 환경적 측면 등으로 접근하여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이들 변인은 대부분 Schaufeli와 Bakker [33]가 제안한 

직무 요구-자원모델(Job Demands-Resources Model)을 기반하

여 설명되고 있는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소진의 예측변인으로 직

무요구 및 직무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해왔다. 모형 연

구의 초반기에 Demerouti와 동료들[5]이 제시한 직무 요구-자원 

모형의 경우, 직무요구는 지속적으로 개인의 물리적, 정신적 요구

를 필요로 하는 특성으로 고갈과 관련이 있으며, 반면에 직무자원

은 업무목표 달성과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직무관

여(냉소의 반대 개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요

구에는 물리적 직무과부하, 시간압박, 역할갈등, 역할모호, 타인

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한 정서적 요구 등이 포함되고, 직무자원

은 피드백, 보상, 직무통제, 의사결정참여, 고용안정, 상사의 지

원 등이 포함된다[10]. 이후 Schaufeli와 Bakker [33]는 직무소진 

외에 직무열의(engagement)를 포함한 직무요구-자원모델을 제

안함으로써, 업무상황에서의 종업원들의 심리적, 신체적 웰빙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소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는 동안 최근 긍정심리학의 대두로 인해 소진의 대립적 개념

인 열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1, 15, 21].

이 모델을 학업장면에 적용하면, 요구에 해당하는 변인들은 학

업에 소요되는 에너지 과정을 통해 소진을 유발하고, 자원의 변인

들은 동기적 과정을 통해 학업열의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학

업열의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소수이지만, Alarcon 등[1]의 연구

에서는 목표, 우호적인 상황, 개인의 특성, 성실성, 에너지 및 사

회적 지지 등은 자원에 해당하는 변인들로서 학업열의를 유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 및 성장에 대한 도전과 시간 압박

은 요구 변인들로서 학업소진을 유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소진에 영

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을 크게 요구와 자원으로 구성하고, 각각

을 개인적·학업적·외부 환경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요구 변인에는 완벽주의, 학업량 과다, 부

모의 성취압력을 포함시켰고, 자원 변인은 자아탄력성, 자기조절

학습전략, 부모 및 선생님의 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초등학생의 학업 과열 및 스트

레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학업소진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며, 이들 연구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초등학생 대상의 학업소진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실정과 입시 현실을 고려해볼 때, 초등학교 시기는 

학업소진 특성이 중·고등학생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

문에 초등학생의 학업소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소진을 일으키는 

변인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KABI

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학업적응과 학교생활만

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초등학생들의 소진 특성

을 탐색하고, 소진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학업소진척도를 개발하

여 타당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 척도를 활용하여 학업소진의 요

구 및 자원 요인들을 탐색해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의 구성요인을 탐색하 

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위 구성요인들을 바탕으로 초등학생용 학업소진척도 

를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초등학생용 학업소진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4. �Schaufeli와 Bakker의 요구-자원 모형을 적용하여  

학업소진의 예측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초등학생들의 학업소진 특성을 파악하고 초등학생용 학업소진

척도의 문항개발을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초등학생 4-6학년 180

명과 교육관련 전문가(박사 2인, 박사과정 수료 1인, 박사과정 3

인, 교육학 석사 4인, 교육활동 경력 5년 이상 3인 총 13명)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와 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학업소진의 구성요인들을 탐색하고 타당화를 실시하기 위한 

본 조사는 경기지역 초등학생 4-6학년 5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그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총 531

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 참여자는 남자 266명(50.1%), 

여자 265명(49.9%)이었으며, 4학년 203명(38.2%), 5학년 133명

(25.0%), 6학년 195명(36.7%)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지각하는 성

적 분포를 보면 최상위권 40명(7.5%), 상위권 127명(23.9%), 중상

위권 142명(26.7%), 중위권 133명(25%), 중하위권 45명(8.5%), 

하위권 32명(6.0%), 최하위권 8명(1.5%)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학업소진척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용 학업소진척도(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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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Burnout Scale-Elementary Student Survey, KABS-

ESS) 외에 수렴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MBI-SS를[25], Lee 등[23]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탈진 5문항, 냉담 4문항 그리고 효능감 6문항

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탈진 .65, 냉담 .79 그리고 효능감 .81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척도

Block과 Kremen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바탕으로 Park [28]이 

제작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

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40문항 중 요

인별 대표문항 3개씩 15개를 선별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자아탄력

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3)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는 Frost의 Frost-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Chung [4]이 번안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총 24문항 중 대표문항 6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74이었다.

4) 자기조절학습전략 척도

자기조절학습전략 척도는 Zimmerman과 Martin의 척도를 

Cha [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요

인의 총 30문항 중 16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93이

었다.

5) 부모의 성취압력척도

부모의 성취압력척도는 김기정의 부모양육태도 검사와 김경옥

의 성취압력 검사를 재구성한 Kang [8]의 척도 15문항 중 대표문

항 5개를 활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73이었다.

6) 학업과다척도

학업과다척도는 Jayaratne과 Chess가 개발한 직무특성 척도 

중 업무과다 문항을 Yoon [43]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업무과

다를 학업과다로 수정하여 3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계수

는 .88이었다.

7)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이 개발하고 Kim [11]이 수정 보완

한 10문항 중 부모의 지지와 선생님의 지지 각각 5문항씩 사용하

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1과 .92로 나타났다.

8) 학업열의 척도

학업열의 척도는 Lee와 Lee [20]가 제작한 한국형 학업열의척

도(Korean Academic Engagement Inventory, KAEI)를 초등학

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8문항을 활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학업소진척도를 개발하고 타당

화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학업소진의 구성요소를 측

정하는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소진

의 차원을 규명하고, 어떠한 특성들이 학업소진의 차원을 구성하

는 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4-6학년 180명과 교

육관련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FGI를 실시하여 1) (자

신 혹은 학생들이) 공부나 성적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소진되었

을 때 나타나는 행동특징들은 무엇입니까? 2) 공부나 성적 때문

에 힘들고 지쳐서 소진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됩니

까? 3) 공부나 성적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소진되었을 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도출된 총 129개의 행동특성 중 

중복응답과 소진과의 관련성이 낮은 행동특성을 제외하고 유사성

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7개 영역의 51개 행동기술문

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7개 영역과 대표 행동특성

은 ①신체적 탈진(‘공부만 시작하면 배나 머리가 아프다,’ ‘책을 

보기만 하면 눈이 아프고 흐리게 보인다’ 등 7문항), ②인지적 탈

진(‘공부하는데 비해 예전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최근 들

어 이해력이 떨어져서 공부하기 어렵다’ 등 5문항), ③정서적 탈

진(‘공부 때문에 지쳐서 친구들에게 감정적으로 잘 대해주지 못

한다,’ ‘아무 이유 없이 공부하려면 짜증이 난다’ 등 7문항), ④

반감(‘공부를 안 하고 싶다,’ ‘공부만 하라고 하는 어른들이 밉

다’ 등 9문항), ⑤냉담(‘공부해서 뭐하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든다’ 등 6문항), ⑥비효능감(‘공부에 대

한 능력과 적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등 8문항), ⑦회피(‘학원이 모두 없어졌으면 좋

겠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학교를 폭파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학교나 학교 선생님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등 9문항)이다.

둘째, 위 예비조사에서 구성된 행동특성들과 관련 척도들(기

존 학업소진척도, 요구-자원 예측변인 척도 등)을 경기지역의 초

등학생 4학년 203명(38.2%), 5학년 133명(25.0%), 6학년 195명

(36.7%) 등 4-6학년 총 531명에게 실시하였다.

셋째, 초등학생 학업소진의 구성요인 및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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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요인구조의 각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넷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학업소진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즉, 

MBI-SS와의 수렴타당도와 학업열의척도와의 변별타당도를 파

악하였다.

여섯째, 학업 요구-자원 모형을 적용하여 요구 및 자원 변인

들 중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예측변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1. KABS-ESS의 구성요인 탐색: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 학업소진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 지역 

4-6학년 531명 중 무선으로 선정한 266명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방법은 최대우도법이며, 회전은 프

로맥스 방법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기대한 바와 같이 7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51문항 중 해석 가능성과 요인 부하

량을 고려하여 각 요인 당 4문항을 선정한 결과 총 28문항으로 최

종 초등학생용 학업소진척도를 구성하였다(Table 1).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KABS-ESS (N=26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 think I don’t have the capability and aptitude for studying. .977       
I keep thinking "I am not going to be good at studying." .819    .149   
I think I will fail even if I set a study goal. .817       
I think there is an intellectual gap between the student who is good at studies and who 
is not. 

.756 .255      

I wish the world without tests would be realized.  .772      
I wish the world that only praises good students would disappear. .161 .709 .120     
I wish all academic institutions would disappear.  .693 .125 .106  -.159 -.144
I want to live where no one gets compared because of academics.  .570  -.150  .178 .138
I question "What do I study for?"   .834     
I frequently think that studies and success are different matters.  .196 .734 .183    
I don’t know why education is important. .147  .671     
I feel a decreasing need to study hard.  .128 .669 -.197    
I cannot care about other people because I am too tired of studying. -.107 .121  .828    
It is difficult for me to be considerate to other people (friends and parents) because of 
my studies and/or assignments.

.169  -.123 .637   .141

I cannot be nice to my friends because I am too tired of studying.    .567 .108 .328  
I cannot form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because I have to study and don’t 
have sufficient time to do so.

.129 -.145  .555    

Whenever I read a book, my eyes ache and become blurry.  .105   .910   
Even though I just imagine that I have to study, I get tired easily and become spiritless. .129    .803 -.133  
I go to the restroom frequently because of the burden of my studies.  .141   .483 .106 .166
As the time to study gets closer, I eat more.  .108   .397 .133 .186
I am having suicidal thoughts because of the burden of studies.  -.326 .109   .810  
I want to escape from my home in order to get away from my parents who always ask 
me to study. 

 .175   -.212 .780  

I hate adults who say that the only thing that I should do is study.  .439    .635 -.143
If I just imagine studying, I want to yell and get upset.  .123  .110  .572  
Recently I have not been able to easily grasp the main concepts given in my textbooks.      -.154 .842
It is difficult for me to study hard because my ability to comprehend has recently de-
creased.

      .801

It is difficult for me to concentrate when I study or attend classes.     .150  .622
It takes more time for me to study than before.   .108   .189 .432

① Inefficacy ② Avoidance ③ Cynicism ④ Emotional exhaustion ⑤ Physical exhaustion ⑥ Antipathy ⑦ Cognitive exhaustion.

KABS-ESS, Korean Academic Burnout Scale-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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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인을 살펴보면, 제 1요인은 ‘비효능감’ 요인이며, 제 2요

인은 ‘회피’ 요인이다. 제 3요인은 ‘냉담’ 요인이며, 제 4요인은 

‘정서적 탈진’, 제 5요인은 ‘신체적 탈진’을 나타낸다. 제 6요인

은 ‘반감’ 요인이고, 마지막으로 제 7요인은 ‘인지적 탈진’ 요인

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요인 중 회피, 신체적 탈진 및 인지적 탈

진은 국내 중고등학생 대상의 연구들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소진 요인들이다. 요인 간에 상관은 .487-.692로 나타나 적절한 

구성개념 타당도를 보였으며, 요인들의 신뢰도는 .81에서 .92 사

이로 비교적 높았다.

2. KABS-ESS의 구성요인 확인: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7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531명의 연구대상자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포함된 

266명을 제외한 26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로는 증분 적합도 지수인 Tucker Lewis 

index (TLI)와 comparative fit index (CFI), 절대 적합도 지수

인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사용

하였으며, TLI와 CFI의 경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의 경우 .06이하이면 매우 좋은 적합도 .06-.08이면 좋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로 평가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

든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을 나타내어 위의 7요인 모형

이 지지되었다(Table 2).

3. KABS-ESS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본 초등학생용 학업소진척도와 기존의 대표적인 소진척도

인 MBI-SS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두 척

도 간 상관은 .77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업소진척도

인 KABS-ESS의 수렴타당도가 지지되었다. 특히 7개 하위척

도 중 냉소 척도는 MBI-SS와 .813의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

며, MBI-SS 냉소 척도와의 상관은 .969로 아주 높았다. KABS-

ESS의 하위 구성요인들도 MBI-SS의 탈진 및 냉소 요인과 

.572-.805의 비교적 높은 수렴 정도를 보였다. 그러나 MBI-SS

의 효능감(감소) 요인과는 비교적 .184-.343의 낮은 상관을 보이

고, KABS-ESS의 비효능감과 효능감을 역채점한 MBI-SS 효능

감 척도 간 상관이 .28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효능감 보다는 직

접적으로 비효능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학업소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KABS-ESS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업열

의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561로 나타나 적절한 변별력

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소진척도가 학업열의

와 -.519의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냉소(r=-.512), 비효능감(r=-.485), 신체적 소진(r=-.435), 회

피(r=-.434), 반항(r=-.413), 정서적 소진(r=-.357) 순으로 상

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KABS-

ESS의 변별타당도가 지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Fit of KABS-ESS (N=265)

c2 df TLI CFI RMSEA
                 Seven-factors model 726.424 (p=.000) 329 .907 .925 .068
                 p-value <.05 >.90 >.90 <.08

KABS-ESS, Korean Academic Burnout Scale-Elementary School Students; TLI, Tucker 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he KABS-ESS and MBI-SS (N=531)

KABS-ESS MBI-SS MBI-SS exhaustion MBI-SS cynicism  MBI-SS (reduced) efficacy
 Academic burnout .771** .805** .850** .343**

 Inefficacy .615** .634** .680** .289**

 Avoidance .611** .624** .687** .260**

 Cynicism .813** .621** .969** .312**

 Emotional exhaustion .510** .702** .543** .184**

 Physical exhaustion .570** .685** .595** .275**

 Antipathy .620** .685** .691** .271**

 Cognitive exhaustion .583** .654** .572** .335**

KABS-ESS, Korean Academic Burnout Scale-Elementary School Students;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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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소진과 예측변인과의 상관분석

학업소진과 예측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예측변인은 크게 요구와 자

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개인·학업·외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

한 결과, 완벽주의를 제외한 모든 예측변인들과 학업소진 간에는 

기대한 바와 같이 일관된 정적 혹은 부적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원요인들인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높

고, 부모와 교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은 학업소

진 정도가 낮다. 반면에 학업과다와 부모성취압력과 같은 요구요

인들이 높은 수준이면, 학업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벽주의는 학업소진 요인들과 특별한 상관 패턴

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학업열의와 높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정적

인 상관을 나타냈다.

5. 학업소진에 대한 회귀분석

학업소진에 대한 예측변인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소진에 대한 6개 예측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업소진의 회귀모형 설명력은 약 44%로 나타났다. 예측변인

들 모두 학업소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었으며, 기대한 방향

으로 회귀계수가 도출되었다. 특히 자원요인의 자아탄력성의 설

명력이 약 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과다, 선생님

지지, 부모성취압력, 자기조절학습전략, 부모지지 순으로 설명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요구-자원 모델 검증

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요

구-자원 모형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요구-자원모형을 적용한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 예측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RMSEA .071은 수용할만한 수준이었고, TLI 

.923, CFI .942로 비교적 좋은 부합도를 나타냈다. 또한, 학업소

진 예측 모형의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p＜.05), Figure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the KABS-ESS and Predictors (N=531)

Variable Resource Demand
Personal Academic External Personal Academic External

Self-
resilience

Self-
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Parental
support

Teacher
support

Perfectionism Academic excess Parental
pressure
to excel

KABS-ESS -.492** -.482** -.432** -.440** .034 .367** .327**

Inefficacy -.422** -.402** -.324** -.340** .070 .238** .235**

Avoidance -.407** -.410** -.325** -.365** .015 .344** .280**

Cynicism -.396** -.425** -.370** -.405** -.009 .269** .243**

Emotional exhaustion -.349** -.312** -.355** -.312** .068 .397** .314**

Physical exhaustion -.398** -.381** -.334** -.313** .023 .291** .217**

Antipathy -.366** -.350** -.440** -.376** .059 .345** .374**

Cognitive exhaustion -.453** -.412** -.342** -.300** -.025 .242** .188**

Academic engagement .693** .702** .440** .432** .182** -.153** -.123**

KABS-ESS, Korean Academic Burnout Scale-Elementary School Students. 
**p<.01.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s on Academic Burnout (N=531)

Predictors Step ß R2 ΔR2 ΔF
Demands and resources Self-resilience 1 -.172** .236 .236 152.988***

Academic excess 2   .210*** .329 .093 68.453***

Teacher support 3 -.158*** .371 .042 33.200***

Parental pressure to excel 4   .185*** .405 .034 28.321***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5 -.216*** .430 .025 21.356***

Parentals support 6 -.100* .436 .006   5.62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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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구 요인들(b=.47, p＜.05)과 3개 자원들(b=-.53, p＜.05)

은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학업소진을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자

원 요인들(b=.88, p＜.05)은 학업열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구와 자원 간 상관은 기대한 바와 

같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r=-.16, p＜.05), 학업소

진과 학업열의도 강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r=-.61, p＜.0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초등학생용 학업소진척도를 개발하

고 타당화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학업소진 구성요인이 파악하기 위

해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효능감, 회피, 

냉담, 정서적 탈진, 신체적 탈진, 반감, 인지적 탈진 등 7개의 하

위요인의 28문항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인 ‘비효능감’은 

“공부에 대한 능력과 적성이 없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공부에 대

한 자신감과 효능감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은 

‘회피’로 “시험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와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직접 부딪치기를 피하는 대처행동을 나

타낸다. 세 번째 요인인 ‘냉담’은 “공부해서 뭐하나”하는 생각을 

한다” 등 공부에 대한 낮은 관심 혹은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낸다. 

네 번째 요인인 ‘정서적 탈진’은 “공부 때문에 지쳐서 다른 사람

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와 같이 공부 때문에 대인관계에 관심

을 갖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다섯 번째 ‘신체적 탈진’

은 “책을 보기만 하면 눈이 아프고 흐리게 보인다”와 같이 공부 

때문에 신체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를 뜻한다. 여섯 번째 ‘반감’

은 “공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와 같이 공

부에 대한 싫은 감정과 반항적 태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인지적 탈진’은 ”요사이 교과서를 읽을 때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와 같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분석 및 이해

능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위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KABS-ESS는 척도별로 .81-

.92의 적합한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으며,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

시한 학업소진 요인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학업소진에 관한 통합

적인 모델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Schaufeli와 그의 동료

들이 개발한 학업소진척도 MBI-SS의 하위요인인 탈진과 냉소, 

효능감은 물론, Lee 등[21]의 최종 KABI에서 측정하는 탈진, 반

감, 냉담, 무능감(비효능감)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들 연

구 결과들과 비교해볼 때, 본 연구는 3개의 추가 소진 요인들이 

도출되었는데, 탈진의 경우 정서적 측면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서

적, 인지적 탈진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진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자원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Shirom [37, 3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소진의 

정서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MBI의 한계를 지적했던 Pines 등[30] 

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외에도,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회피’ 요

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초등학생의 

학업 환경이 아직은 상대적 성적평가인 등급을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중·고등학생과는 다른 소진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 및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할 경우 ‘회피’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처럼

[12, 17, 39], 아동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지만 감정표

현이나 회피, 무시 등 감정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한다. 특히, 학

업관련 스트레스의 대처행동으로 회피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높

게 나타난다는 Lee [17]의 연구결과와 관련성이 높다. 또한, 일반

적으로 초등학생들은 기분전환이나 회피적 대처 보다 정서중심의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23, 29, 41]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 회피나 반감과 같은 정서적 

대처를 주로 사용하므로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을 줄이기 위해서 

Figure 1. Path coefficients of demands-resources model of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Demand

Resource

Academic
burnout

Academic
engagement

-.27 -.53 -.61

.48

.88

Table 6. Demands-Resources Model Fit

χ2 df TLI CFI RMSEA

Demand-resource model 418.419 115 .923 .942 0.71

TLI, Tucker 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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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동기부여와 공감 및 칭찬을 해주는 정서적 지지의 교육 환

경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KABS-ESS의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대표적인 학업소진척도인 MBI-

SS와 .771, 학업열의척도와는 -.561의 상관을 나타내 각각의 타

당도가 지지되었다. 특히, 수렴타당도와 관련하여 긍정적 척도

를 사용하고 역채점하는 방식은 구성개념 타당도를 저하시킨다는 

Kim [13]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효능감이 아닌 비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기대한 바와 같이 KABS-ESS의 비효능감 척도와 

MBI-SS 효능감 척도는 .289로 비교적 낮았고, 비효능감 요인이 

MBI-SS 효능감보다 예측변인들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심리측정학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평가되어 왔던 

직무 혹은 학업 효능감 척도(즉, 효능감 척도 사용 후 역채점 하는 

방식)의 대안으로 직무 혹은 학업의 비효능감 척도를 직접 활용하

는 방안의 적절성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학업소진의 예측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Schaufeli와 

Bakker [33]의 요구-자원 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을 실시한 결

과, 모형의 부합도가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도출되어 모형의 

일반화가능성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 자기조절

학습전략, 부모 및 교사 지지와 같은 자원 요인들은 학업소진과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이 있고, 학업열의에 대한 예측력이 매우 높

았다. 이와는 반대로, 학업과다와 부모성취압력의 요구 변인들은 

학업소진과 정적 관련성이 높았다. 요구변인들 중 완벽주의 성향

은 학업소진과 특별한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학업열의와 낮지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완벽주의는 삶의 만족도와 성취도 등 비

교적 긍정적인 변인들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와 관

련성이 높다[42]. 또한, 완벽주의가 동기와 목표과정에 각각 영향

을 미치고 동기와 목표과정은 다시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5] 결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요약하면, 완벽주의의 극

단적인 수준은 당연히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나, 학업적 성

취가 중시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완벽주의의 어느 수준까지

는 성실성과 책임감과 같은 긍정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되며, 향후 변인들간의 비선형관계 연구를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학업소진 연구들이 부족하고 특히 국내의 연

구들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온 상황을 고려할 때, 초

등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학업소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진단

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를 수행한 점에서 학문적 의

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산업심리학 연구들에서 가장 자주 활용

되고 있는 Schaufeli와 Bakker [33]의 직무 요구-자원 모형을 학

업장면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

한 타당도 일반화 연구결과를 통해 이 모형이 직업장면뿐 아니라 

학업 상황에서도 소진과 열의를 유발하는 변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최초로 검증하였다. 최근 긍정심리학의 대두

로 학업열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요구-자원 모형을 통해 학업소진과 함께 학업열의를 연구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용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KABS-ESS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소진의 수준을 파악하여 

치료가 필요한 수준일 경우 상담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특히, 각 

하위요인에 따른 개인적 분석을 통해 학업소진과 함께 관련 심리

적 증후군에 대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실용적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치료 조치 외에 학생들의 학

업소진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교 및 정

부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소진 전반의 구성요인들과 함께 개별 요인에 대한 프로

그램 개발을 시행하여 방과후 활동 등에 활용한다면, 학생 개인에

게 도움을 줄뿐 아니라 학교 전체의 긍정적 학습 분위기와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요구-자원 모형 검증을 통해서 

밝혀진 예측변인들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의 학업소진을 막고 학

업열의를 일으키는 자원 요인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학업열의를 일으키는 개인변인인 학

생들의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변인인 부모의 적극적인 지지와 

요구변인인 부모성취압력의 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학부모 교육 

장면에 적극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의 학업소진을 예방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에서 밝힌 연구의 학문적 및 실용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가 경기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우리

나라 초등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추후 다양한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

문에 초등학생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

운 부분이 있다.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

으므로 보다 타당성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

부모나 교사의 설문을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7개 학업소진 요인구조는 기존의 학업

소진 하위요인들 외에 새로운 추가적 요인들(즉, 회피, 인지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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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신체적 소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

으로 이에 대한 구성타당도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6개의 학업요구 및 학업자원 변인들 외에 다

양한 자원과 요구 변인들을 포함시켜서 학업 요구-자원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업소진을 줄이

고 학업열의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개인적, 학업적, 환경적 요인들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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